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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살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죠.

“자, 자, 여러분! 미리 일러준 대로 모두
줄지어 서십시오. 어서요!”

여호수아의 지시에 사람들이 긴 행렬을 만들었어요.
맨 앞에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순금으로 입혀진 상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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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죠.

언약궤 뒤로는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진 사람들이 섰고
그 뒤로 다른 백성들도 줄을 지어 섰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했는데
당시에는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물은 너무 깊고, 물살은 빨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것도 못 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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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일 후,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걸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거센 물살이 기적처럼 잠잠해질 겁니다.”

그건 정말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강물은 마치 둑에 가로막힌 것처럼 그대로 멈추어버렸죠.
물은 서서히 말라가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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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건넌 백성들의 눈앞에는
정말이지 높고 견고한 성벽이 서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튼튼한 성은 평생에 처음 보는구만!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우리가 오는 걸 미리 알았나 봐요.
성문도 꽁꽁! 굳게 잠겨 있어요!”

여호수아도 고민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여리고 근처를 서성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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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어요.

이상하게 여긴 여호수아가 말을 걸었죠.

“누구시오? 당신은 우리 편이오, 아니면 적의 편이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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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어요.

“몰라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찌 하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너의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란다.”

여호수아가 재빨리 신발을 벗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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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뱅뱅 돌며 행진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해서 빙글빙글 행진만 했죠.

성을 무너뜨려야 할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돌라고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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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럴 것이 군사들 뒤로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양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있었고

그 뒤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상자를 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죠.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한바탕 전투를 벌일 줄 알았더니만

한가하게 뿜빰뿜빰 나팔이나 불고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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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더니 알고 보면
별게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이스라엘이 성을 함락시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라합’이었죠.
라합은 가족들을 모두 집에 불러 모은 뒤

창문에 매단 붉은색 밧줄을 지켜보았어요.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그 밧줄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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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행진을 할 뿐이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날이었죠.

그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일곱 바퀴나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자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있는 힘껏 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동시에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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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고성 사람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커다란 소리였어요!

그때였어요. 그토록 튼튼하던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순식간에 성 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을 불태워버렸죠.

여리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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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족들만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죠.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을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은 널리 널리 퍼져서

이제는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